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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of Interest for Education Agents on Free Semester

Media Education

Eun Young Noh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ree semester system

of media education from a holistic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oals, content, and

problems of free education in media education in Busan and

Gyeongnam, where the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dispatched instructors in 2017. Also, teachers in charge of

free semester system media education at schools inquired

what they thought.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are as

follows. At present, the free semester system of media

education has not been conducted in a balanced manner.

Free semester system media education has a tendency to

focus on improving students' production skills and to be

relatively neglected in improving critical and

problem-solving skills.

Media instructors have shared the need for literacy

education to enhance students' critical ability, but they

have not been fully realized in actual education.

First, we can find out why media education is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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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and long-term educ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in public education.

Second,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which supports

free-semester media education, is sending instructors

mainly on video-production educa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teachers still consider media

education as a media-use or production education has also

affected the current media education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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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4시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시대, 국내 인터넷 신문사 6,360여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대

이다. 또한, 개인이 혼자서 콘텐츠를 기획해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초등학생의 경우 ‘1인 크리에이터’가 장래희

망 5위로 자리잡기도 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이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

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아 제공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현대인에게 미디어

는 정보습득 도구뿐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관계를 유지 발전시

켜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김양은,

2005).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를 통솔하고 제어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고 있다. 미디어를 쥔 자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시

대가 되면서, 거대 자본가들이 속속 언론사를 사들였고, 미디어 세상

에서 현실을 재구성해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활용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비단,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며 태어나면서

부터 스마트 폰을 접해온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흑백TV로

위안을 받았으며, 현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제때 쫓아

가기 버거운 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미디어의 다양한 내용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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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용하는 방법과 능동적 이용법까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유독 세대별 격차가 큰 미디어 이용과 활용의 격차를 줄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미디어와 개개인의 삶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파편화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체계화하

고,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정춘 외, 2007), 사람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태어나면서

부터 갖고 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자라면서 스스로 깨우치거나

향상되는 것도 아닌 만큼 계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미디어 교육이 정착된 유럽에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에 접근해 왔다. 유럽연합은 2006년 시민들이 학습을 위

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디지털 역량 ’(digital

competency)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역량은 업무, 레저, 고용, 학

습, 사회 편입, 사회 참여와 관련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것이 사회와

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권리라고 보는 시각까지도 존재

한다(Ferrari, 2012).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디지털 기술이 시

민사회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수용, 책임 있는 이

용과 활용을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미디어 교육이 필수조건이 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유학

기제 시행과 함께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게 된 미디어 교육은 현재 어

떤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교육과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지난 2017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부산⋅경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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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8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안에서 어떤 교육들이 행해졌고 교

육주체(미디어 강사, 미디어 담당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한계, 제안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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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목적

1) 미디어 교육의 정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education through

media)”를 포함해서 “미디어와 함께 하는 교육(education with

media)”까지 여러 개념이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디

어를 이해시키는 교육이다. 미디어의 정의와 매체별 특성, 미디어의

영향력과 메시지의 분석과 비평, 미디어산업과 이용자의 권리까지 미

디어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다(김양은, 2005).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 제대로 다루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

육이라 할수 있다. 미디어 교육의 개념은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에 대

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시대마다 여러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초창기 미디어 교육은 독립된 교육의 영역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과

의 연계속에 시청각 교육이나,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방송 등의 용어

와 함께 사용되다가, 1970년대 둘어서야 독자적 영역으로 중요성이

부각된다. 유네스코가 1973년에 미디어 교육 보고회를 목적으로 조직

한 IFTC 국제영화텔레비전심의회 (International Film Television

Council)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이란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는 연

구로서 커뮤니케이션과 표현매체를 교육의 이론과 실천 안에 있는 지

식의 전문적이고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학,

과학, 지리학과 같은 다른 지식의 영역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보조

로 사용되는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영역이다(출처:

Unesco,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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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처럼 전통적인 미디어 교육은 교육학의 기반과 커뮤니케이션

즉,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2개의 축에 영향을 받으

면서 구성되었다(김양은 2009).

<그림1> 전통적인 미디어 교육의 개념 (출처: 김양은, 2009)

하지만 각종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사회여건이 달라지

고, 사람들의 생각의 토대가 변화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개념에도 변

화가 생겨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올바른

미디어 읽기와 활용 능력이 강조되면서 ‘미디어 이용과 활용’에 중점을

둔 ‘미디어 능력’ 향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의 개념

정의 또한 대체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양은(2007)은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인쇄물이나 청각, 비디오를

통한 메시지,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해서 전달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나아가 스스로 이런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 설명한다. 문혜성은(2004)는 미디어 교육을

문화비평적 미디어 교육으로 바꿔 말할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회 속

에서 인간과 미디어가 함께 하는 교육 형태 또는 환경조성으로 이야기

할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와 관련해 인간이 비평

적이고 성찰적인 시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게 하고, 또 올바른 미디어

행동을 하게 이끌어 주는 교육이라고 설명한다. 김기태(2007)는 미디

어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늘어나는 역기능

적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

자 의식을 바탕으로 자립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주체적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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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미디어 교육의 개념 확장 (출처: 김양은, 2009)

현재 우리의 미디어 환경은 수많은 방송 채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유무선망,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

한 지상파, 편파 시비의 종편, 인터넷 막말과 여론 조작, 중독과 개인

정보 유출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많은 정

보와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론적 토대의

변화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념도 재정의되고 있다. <그림2>에서 보

는 것처럼, 이미 미디어 교육의 토대로 제시된 교육학 이외에도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 다양한 학문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결국 다양

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요약해 보면, 미디어 교육이란 올바른

매체이해와 수용교육인 동시에 주체적인 창조와 활용교육이며,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를 인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인 것이다(김기태, 1988).

2) 미디어 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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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교육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미디어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것이고, 미디어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효율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오락성을 느끼고 스스로의 욕구가 존중되며, 즐거움이 강조되는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김양은(2007)은 급변하는 국내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형태의 멀티미디어기기가 이용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디어 교육

의 목표를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활용’을 유도하는 ‘미디어 능력’ 향상

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미디어

를 도구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의 향상에만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자, 사회 전체가 성찰적인 상호작용을 이

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구분 세부내용

미디어 지식 습득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 습득을 지향.

미디어

선별적 이용 능력

미디어 사용능력과 읽기 능력 향상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미디어 선택과 이용에서의 개인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

정

미디어 메시지

해독능력

미디어 읽기 능력 향상에 목표. 구체적으로 미디어 언어,

미디어 가치, 미디어 비평과 윤리, 미디어 표상 등에 대

한 해독을 요구.

미디어

생산 능력 함양

다양한 미디어를 직접 생산해 보고, 미디어를 통한 커뮤

니케이션 기술을 얻고 사회와의 소통능력을 향상.

<표1> 미디어 교육의 목표 차원

출처: “미디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 ”, 김양은(2007),

『한국언론정보학보』, 37호, 91쪽의 내용 재구성.

<표1>에서처럼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지식과 미디어의 선별적 이용,

미디어 비평적으로 읽기와 창의적 생산이라는 네 가지 능력을 균형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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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전시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로 둔다. 다시말해, 미디어 교육학의 궁극적 교육목표는 인간의 미디

어 선용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나아가 성인들의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키우고, 미디어를 자율적, 능동적

으로 활용하며,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

향한다. 더불어 미디어 사용에 자기 고유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의

향상까지를 의미한다(문혜성, 2000).

3) 미디어 교육의 내용

미디어 교육 과정안에 포함해야 할 지식 내용을 영역별,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모아놓은 것을 미디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 교육과정

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어떤 배경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은 무

엇이고, 교수 학습의 주체와 대상을 누구로 두는가?”에 따라서 설계되

어진다(김양은, 2007).

김양은(2007)은 미디어 교육의 교과과정 설계에서 보다 명확한 개

념상의 구분을 위해서 목표차원과 내용차원의 분리를 시도하면서, 교

육내용을 4개의 목표차원(미디어 지식 습득, 미디어 선별적 이용 능력, 미디

어 메시지 해독능력, 미디어 생산 능력 함양)과 분리시키고 내용차원의 범

주를 ‘미디어(Media)’와 ‘이용자(User)’, 그리고 ‘미디어텍스트(media

Text)’의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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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디어 영역 텍스트 영역 이용자 영역 

정의

·미디어 지식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

·메시지 분석능력

·미디어 메시지

가치 평가

·미디어사용능력 촉진

·미디어 제작

세부내

용

·여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이해

·여러 언어로서의

미디어 능력 습득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표현방식 습득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평가

·미디어텍스트

분석능력 함양

·창의적 미디어 제작의

실제(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습득)

·미디어와 사회적

영향력(미디어산업

에 대한 이해)

·미디어텍스트가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평가/태도 형성

·상호작용적 미디어의

이용(미디어의 선택과

이용 능력의 향상)

<표2> 미디어 교육의 내용영역 설계

출처: “미디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 ”, 김양은(2007),

『한국언론정보학보, 37호, 93쪽

미디어 교육의 내용영역 설계에서 먼저, ‘미디어’ 영역에서는 미디어

전반에 관한 지식 습득을 바탕에 두고 있다.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

를 살펴보고 미디어의 전반적인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이를

통해 미디어 전반에 관한 이해와 기초지식 습득 이해에 중점을 둔다.

‘텍스트 ’ 영역에서는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매체별 미디어의

표현방식을 알고, 미디어가 담아내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읽

어내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이용자’ 영역에서는 미디어 사

용 능력의 촉진과 미디어 제작에 목표를 두고, 미디어를 단순히 이용

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호작용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성호, 서윤경, 강인경(2002) 그리고 이영숙(1998)에 따르면,

미디어교육의 내용은 크게 주제중심, 매체중심, 개념중심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제중심 미디어 교육은 그 사회의 주요한 미디어 논쟁들

을 미디어교육과정의 중심적인 지식 영역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주

제를 중심으로 잡는 방법론은 현재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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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 주제중심방법론은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매체

중심의 미디어교육과정은 여러 매체를 교육과정의 지식영역으로 선정

해, 매체가 미디어 교육의 중심 교육내용으로 설정되면서 각 미디어에

대한 지식습득에 그치는 단점이 있다. 개념중심의 미디어 교육과정은

미디어텍스트와 미디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

요 개념들을 미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앞의

두 접근방법에 비해 개념 중심 방법론은 기호학과 문화이론 등을 포함

시키면서, 이데올로기, 도상, 약호, 텍스트, 장르 등의 개념 등을 미디

어교육과정에 도입시키는 방식을 띠고 있다(허영주, 2014).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영역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제작, 실천적 참여는 미디어 교육에 있어 빼놓을 수 없

는 요소로 본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없이 제작 경험만 할 경

우 미디어를 표면적으로 가볍게 접해 오히려 오용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으며 제작이나 참여 없이 비판적 이해만 중시하는 것은 미디어에

대해 냉소적 관점을 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교육이라

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적 접근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디어 종류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예를 들

면, 스마트폰, 영화, 뉴스 같은 미디어 종류나 장르를 내세워 미디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교육의 경우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와 사용, 제작 방법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은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이다. 미디어에 나타난 젠더

문제나,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약자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주제 중심 교육은 미디어 자체에 대한 교육 보다는 주

제 위주의 교육으로 인식될 수 있어 미디어 교육인지 시민교육인지 구

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는 전체적 접근으로 이뤄지는 교육으로,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공유되는 맥락을 중시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관점을 유지하면서 미디어를 둘러싼 맥락과 산업적 의미를 탐색

하는 것이다(김아미, 2015).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런 접근법들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현장

에서 혼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미 두 개 이상의 접근을 혼합해 교

육이 실행되기도 한다. 어떤 접근법을 택하더라도 미디어 교육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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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잘 활용해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2. 미디어 능력 관점에서의 미디어 교육

미디어 능력의 구성은 기능적인 면에다 중심을 둘 것인지, 미디어의

의미 영역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지만 대개의

경우 기기조작과 의미측면의 두 분야를 혼용해서 미디어 능력의 범주

를 구성하고 있다. 바아케(1991, 1999)는 미디어를 비판하는 능력,

미디어 기기 조작능력,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

력과 개혁적/ 창조적 미디어 이용능력 등 네 개 범주로 미디어 능력을

분류했다.

바아케(Baacke, 1997)는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이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것을 지적하며 제스처와 바디랭귀지,

행동들도 포괄하는 개념을 강조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미디어 능력 개

념 역시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능동적 미디어 이용과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 행위까지도 포함시킨다. 그 목적은 실제 교육 과정에서 수행되어

야 할 행위 지향적 미디어 교육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행위 능

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강진숙, 2005, p.60,).

<그림3> 미디어 능력 (출처: 문혜성, 2004. p.84 재구성)



- 12 -

미디어 능력이라는 이론적 개념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나타났다. 이 개념이 발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교육학자 바아케의

‘사회비판적 미디어이론 ’에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미디어 관련 연구의

관점이 개인이나 인간, 미디어를 중심적으로 봤다면, 바아케는 그들이

속한 사회로 관점을 돌렸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회비

판적 미디어 이론을 바탕으로, 바아케는 계몽사상과 촘스키의 언어능

력이론,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토대로 한 인간의 커뮤니케

이션 능력 개념을 발달시켰다. 이후 바아케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미디어 능력 이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미디어

능력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 세상

의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학문, 곧 행동지향

미디어 교육이론을 발전시켰다(문혜성, 2004). 또한 미디어 능력 개

념은 단순히 미디어(Medien)와 능력(Kompetenz)라는 용어상의 조

합을 넘어서서 ‘누구나’ 미디어를 ‘성숙하고 성찰적으로’ 이용하고 생산

해 낼 수 있는 교육 및 학교 환경의 개선과 함께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 주체를 지향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강진숙,2005).

1) 미디어 능력 개념의 이해

미디어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목표가 달

라지는만큼 우선 미디어 능력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독일어로

‘Medienkompetenz’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는 ‘Medien-미디어’와

‘kompetenz-전문지식, 능력’의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미디어

교육학적 개념에서는 ‘미디어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미디어를 올

바르게 사용하며, 나아가 자신의 인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는 개인의 미디어 선용능력’을 뜻한다(문혜성, 2004).

미디어 능력은 독일의 미디어 교육학자 디터 바아케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판적

으로 이해, 능동적으로 이용, 혁신적, 창의적으로 구성, 제작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하는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현대적 의미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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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바아케가 말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은 ‘모든 인

간의 교육성’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인간의 언어적 행동 능

력을 기본바탕으로 한 서로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리킨다.

1970년대 사회과학 담론에서부터 시작된 미디어 능력 개념은, 촘스

키의 ‘언어 능력’ 개념이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적 논의와 접목되면서,

바아케에 의해 대화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으로 발전했다(강진숙, 2005). 다시 말해,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

능동적으로 세계를 구성해 나가고 적응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개개인이 자신의 언어적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있는 교육성이나 교육의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현실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문

혜성, 2004).

강진숙(2005b)에 따르면, 미디어 능력은 단순하게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적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의 비판적/능동

적 이용, 혁신적/창의적으로 구성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것은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습득 차원에서, 비판적이고 성찰

적인 미디어의 이해과정, 거기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이용과 구성,

제작을 통해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질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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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미디어 교육 방법과 교육목표 (출처: 문혜성, 2004, p.150)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기원적

개념을 가진다. 리터러시 능력도 다른 미디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선천

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후천적 능력

개념이다. 하지만 능력(competence) 개념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할 필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바아케(Baacke,1999)는

인간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능력의 개념으로

미디어 능력을 정의하고, 미디어 교육의 기본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이행 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인간의 미디어 능력은 단

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능력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 미디어 능력의 촉진이 이

루어져야 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능력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미디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득하

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하나의 교육 과

정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발전, 촉진하려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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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04).

최근 미디어 교육은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대한 이해로 이동되고 있

으며, 사회 변화에서 요구하는 정보력 확대를 위한 인간 능력의 확대

(즉, 미디어 능력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미래 미디어 교육

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미디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인 미

디어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김양은, 2009).

2) 미디어 능력의 네 가지 구성범주

미디어 교육학에서 미디어 능력 개념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서 제기

된 것이 미디어 능력 범주 구분의 필요성이다. 이런 필요성이 나타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구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미디어 사회의

이용자가 가진 미디어 능력의 표출형태를 분석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미디어 이용에서 소극적 주체로 남아 있거나 소외된

주체들을 미디어 교육학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

이기도 하다.(강진숙, 2005)

국내에서도 미디어 능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혜성(2004), 이정춘(2005), 강진숙(2005)의 연구들은 다양한 논

의 속에서 미디어 능력을 정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관한

지식과 비평의 측면뿐 아니라 이용과 제작이라는 행위적 측면까지 포

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강진숙, 2007)

바아케(1999)는 실제 학습 상황에서 이행되어야 할 행동지향 미디

어 교육을 위한 네가지 능력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문혜성,

2004) 첫째, 지각/지식의 범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선차적인 구성범주

로, 이것은 사회적 개념이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지각과 경험을 통

해 몸으로 배우게 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비판/비평의 범주는 개인적 차원은 포함함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비판

적 성찰과 인식을 포괄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비판/비평 능력은 미디

어 능력의 네가지 구성범주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데, 비판/비평

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셋째, 미디

어 이용 범주는 행위의 측면으로, 매스 미디어 뿐 아니라 컴퓨터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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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수용행위라 할 수 있다. 넷

째, 미디어 구성/제작의 범주는 미디어 능력 중에서도 능동적인 미디

어 이용을 기반으로 실제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참여하는 행위

를 말한다(강진숙, pp.12-17, 2005).

미디어

지각/지식

미디어

비판/비평
미디어 이용

미디어

구성/제작

사회적

차원

정보적 차원

(미디어 지식과

정보습득)

분석적 차원

(문제 의식과

분석 능력)

수용과 적용의

차원

(능동성)

혁신적 차원

(미디어 체계

개선:대안

미디어)

개인적

차원

도구적-질적

차원

(숙련성)

성찰적 차원

(자기 성찰성)

상호작용성

(전자은행,

전자상거래,

가상토론 등)

창의적 차원

(미학적

형상화)

도덕적

차원
-

윤리적 차원

(사회적

책임성)

- -

<표3> 미디어 능력의 범주 구분

출처: 강진숙, 2005. p. 64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사례연구, 한

국언론학보 49권 3호. (재구성)

(1) 미디어 지각/지식의 범주

지각/지식은 미디어 능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선차적인 구성범주다.

지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능력으로, 이

능력에서는 미디어 지식에 기반한 미디어의 이해와 숙련성을 강화하

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판단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참여

를 추구하는데 있다(강진숙,2005b).

이 범주는 다른 능력 범주 향상을 위해 기본전제가 되는 분야이다.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어야만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 17 -

통한 비판과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용의 범주 역시 도구에 대한 정보 습득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

하고 제작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2) 미디어 비판/비평의 범주

비판/비평 범주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비판적 성찰과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판/비평의 능력은 미디어 능력 구성범주

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데, 그 이유는 비판/비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에 기인한다(강진숙,2005). 비판/비평 능

력은 미디어 능력 구성범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능력이

있어야만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올수

있는 까닭이다.

(3) 미디어 이용의 범주

지각/지식 범주와 비판/비평의 범주가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이해

와 지식과 가치 평가의 측면이라면, 이용의 범주는 행위의 측면에 해

당된다. 이용능력이 미디어 능력의 한 범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준거체계이자 사

회적 소통을 위한 매개수단으로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강

진숙,2005). 강진숙은 미디어 이용의 범주를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했다. 우선, 미디어 이용의 목적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 지향성보다는 도덕성 지향성과 정서적 측

면, 미학적 표현형태의 해독능력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이 있다.

(4) 상호작용 및 구성/제작의 범주

상호작용 및 구성/제작의 범주는 이용능력과 함께 행위의 차원에 포

함되는 능력이다. 미디어를 개인적, 사회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형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의적인 표현과 소통의 미학적

형태로 구성/제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강진숙,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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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미디어 능력의 네가지 구성범주 중 어느 하나를 꼽아

반드시 추구해야할 핵심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능력이란 강진숙(2007)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김소정, 2008). 인간이 어떠한 미디어 능력을 발달시

킬 수 있는가는 한 사람의 개인적 전제조건과 미디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달려 있다. 한 개인이 속한 사회적 제반사항 속에서, 교육과

사회화의 과정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인성적,

사회적 전제조건에 따라 미디어 능력의 발달형태도 달라진다. 따라서

현실적 미디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제한상황을 고려하

여, 각 학습자의 미디어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교

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문혜성, 2004).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미 환경이 되어버린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전 세대에 걸쳐 요구되며, 특히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

년 대상의 교육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

라에서 시행된 미디어 교육들은 청소년의 미디어 능력 함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연구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효과

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

선행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교육 대상자별 접근이나

교육방식이 차별화 돼 있지 않다(안정임 외, 2008)고 지적한다. 교재

들이 비슷한 내용 구성과 비슷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며, 이

는 미디어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시행 주체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

여준다(전경란 외, 2015)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수강한 미디어 교육내용은 ‘네티즌 문화 등 미디어 에티켓

교육’(24%),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교육‘(14.5%),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교육‘(14.5%) 등 올바른 미디어 이해 및 수용 능력중에

서도 미디어 활용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미디어학과 미

디어비평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또한 ’창의적 미디어 생산 능력‘중에서는 ’기획, 촬영, 편집 등

멀티미디어 제작‘(11.5%)만 일부 수강되고 있어 오히려,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에 대한 제작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허영

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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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연구내용
미디어

능력범주
효과분석

권주만

외

2007

청소년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

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 분석

미디어

능력

전반

미디어 선택

능력, 분석력,

신뢰성, 창의력

향상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되지 않아

홍종배

외

2009

초,중,고

교생

미디어교육과 미디어능

력간의 관계

미디어

능력

전반

제작능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

비판능력 차이

없어

학교에서 실시중인 미디어 교육의 유형으로는 ‘미디어이용에 대한 윤

리의식이나 네티켓 교육’,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올바른 취사선

택 능력 함양 교육’, ‘미디어 제작 및 활용 교육’이 다른 교육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작 미디어 교육의 핵심 목표라 할수 있는 ‘미디

어 메시지나 컨텐츠에 대한 분석 및 비평 능력 함양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능력 함양 교육’이 잘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배상

률,2014).

기존 매체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

지 않은 학생보다 기존 매체와 인터넷 미디어의 제작능력이나 문제해

결능력은 더 높았지만 비판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

라의 기존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이 제작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판능력 향상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홍종배 외, 2009).

그 결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디어 능력 범주가 골고루 함

양되는 결과 대신, 교육에 따라 네가지 능력범주 가운데 일부만 유의

미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비평능력 범주에서는 교육 이전

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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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애

2010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내

용과 효과

미디어

능력

전반

미디어이용,

비평, 제작,

문제해결 능력

높아져

김용호

외

2012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

여의 차별적 효과

미디어

능력

전반

프로그램 유형과

수용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효과

배상률

2014
청소년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미디어

능력

전반

콘텐츠/메시지

분석 및 비평

능력, 자기표현

소통능력 떨어짐

김양은

2014
초등학생

미디어제작수업의 창의

성 변화
제작

표현능력과

창의성 요소에

긍정적 영향

김민영

2017
청소년

미디어 교육 경험과 개

인적 성향이 미디어 리

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비평

미디어 이용,

제작, 참여욕구,

참여능력

유의하게 높아

미디어 활용,

조절, 현실구성,

산업적 동기,

표현욕구

차이없어

<표4> 미디어 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미디어 교육과 능력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미디어 교육

의 필요성과 교육 목표,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강사들이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업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어떤 문제

점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는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들이, 미디어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나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효과 분석에 치우친 결과가 많았고, 교수나 교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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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미디어 교육 분석이 이뤄지다 보니, 강사의 입장에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다룬 연구가 부족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1) 학교와 미디어 교육

현대사회의 필수 과제라 할 만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교

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 장소에 따라 교육의 내용

이나 방법에 차별화가 생기기 때문인데, 이 글에서는 학교에서의 미디

어 교육만 살펴보기로 한다. 어느 사회나 학교는 대표적인 공교육 기

관으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차세대를 위한 사회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또한 수년

간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고 학교 밖의 단체는 학교만큼의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누적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미디어 교육이 어떠한 범주로 진행되던 그 효과는 학교가 더 클 수

있다. 학교 밖의 미디어 교육은 각 단체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단

체의 미디어교육을 배우지 않는 한 특정한 교육 목표에 노출될 여지가 있

다. 물론 미디어교육의 범주화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학교 밖의 교

육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년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성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각의 지점에 맞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은 사회 미디어 교육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미디어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논의가 최근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했으며, 이는 미디어 교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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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은규, 2012). 따라서 역설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개선과 교

육방법론의 개발이 활발해져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디어 교육이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이 실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미디어 교

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일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

기도 했다(김은규,2012).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디어 교육이 교내에서

진행될 경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으로 제도화 하는데 있어서 교과 과정과 어떠한 연계 속

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 교과를 독립적으로 시행, 기존 과목과 혼합된 형식으로 시

행, 특별활동으로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미디어

교육의 교과 도입에 대한 여러 논의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덧붙여 전문성, 실천성을 지닌 교육 주체들의

역량 또한 미디어 교육의 교과 도입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부

분이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보상교육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이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능동적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미디

어 능력이 개발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통합과 참

여, 학교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둘째,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실현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학습 환경으

로서 자신들의 수업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

는 사고의 유형과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체계와 교육환경을 구

성할수 있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 교육형태의 출발이다. 여러 과목이나

전문 분야, 미디어에 대한 이론과 기술적 분야 간의 통합형태를 의미한

다. 넷째, 전인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성, 행동성, 인성교육 그리고 미학적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

교육이다(문혜성, 2004).

앞서 살펴 본대로 학교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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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교육의 포괄적이고 거시

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다시금 고찰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중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수업과 활동

을 경험하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로 전면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자유학

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

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

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운영 학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

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고, 자유학기의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

리 활동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이러한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 편성하며, 학

교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해 각 활동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이미 해외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사례가 많이 있다.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의 자유학기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이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이다. 아일랜드의 전

환학기제는 15~16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등

학교와 같은 시니어 사이클(Senior cycle) 이전에 1년 동안 학교 안

과 밖에서 교과과정 및 체험 학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권민성,

2017).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미래 직업

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는데, 중간·기말고사에서 오는

학생들 사이의 경쟁과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에 변화

를 주고, 이런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험에 예속된 답습형 교육 체질을 창조형 체질로 전환하

려는데 기본 취지 ”가 있으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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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 중심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과 본연에 충실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곽병선, 2013). 기존의 주

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수업으로 토론, 참여, 체험학습을 하며

창의성을 키우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

도록 각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 자율성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탄

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각 학교는 교과별로 제공된 수업 시수

의 약 20%를 자율적으로 늘이거나 줄여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재

정비된 시수에 자유학기제로 생겨난 특수한 자율과정 교과인 진로탐색

과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으로 바꿔 탄력

적으로 운영한다(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2013.

p. 15).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제선택 수업 활

동 안에 있는 편성 및 운영 방안을 참고하였다. 기존 교육과정에 자유

학기가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편성과 운영방안을 필요로 하는데, 자유

학기제가 시행되는 학기에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교과와 자유학기를

같이 구성하는 형태이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교과’와 ‘자유학기활

동’의 두 영역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오전에는

기존 ‘교과’를 편성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활동’으로 진로탐색 활동과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주제선택 활동을 구성하였다.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구성예시는 <표5>과 같다.

교시

요일
월 – 금

오전 1〜4

교시

<교과>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기술 가정, 체육, 예술(음악/미

술), 영어 및 선택 교과

오후 5〜7

교시

<자유학기활동>(10시간 이상)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주제선택 활동

<표5>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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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가지

영역 중에서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고, 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을 진

행할 수 있는데 미디어 교육은 4가지 영역 가운데 주제선택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진로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험 활동 주제선택 활동 

목적과 
성격

진로탐색 
기회제공

학생자치, 
자율적 활동

다양한 예술, 
체육활동 
기회 제공

전문화된 
프로그램

학습내용
진로, 직업 

관련
학생들의 
관심사

음악, 미술, 
체육
관련

학생들 관심사

운영방법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교수자
교사와 외부 

강사 

학생중심 
운영,

교사 지원자 
역할

교사와 외부 
강사 

교사와 외부 
강사 

<표6> 자유학기활동 구성 예시 (출처:교육부 자유학기제 활동 운영

매뉴얼. 자유학기제 온라인 정보시스템, 2015)

주로 주제선택 활동으로 분류되는 미디어 교육은 한 학기 8차시에서

17차시 정도로 진행이 된다. 차시가 길지 않은 만큼 앞서 살펴본 미디

어 능력의 4가지 범주를 모두 다루기 보다는 주로 구성, 제작과 지식,

비평 영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교육 이후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이전

강의식 교육에서 지필시험을 치고 성적순으로 평가를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결과를 냈는지를 서술형으로 기록

을 한다. 기존의 평가가 성적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해 경쟁심을 자극시

키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면, 자유학기

제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학교별 특화된 평가 방법을 마련해 학

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자유학기제 평가는 형성 평가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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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수행 평가는 물론 교사 혹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동료들의 평

가까지 학습에 유용한 여러 형태를 사용하며(박인숙 외, 2014) 학생

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자유학기제 평가의 목적은 꿈과 끼를 살려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자 하는 목적에 맞게 단편적이거나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도덕

적 가치와 덕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도덕적 문제

에 대한 참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민감성과 판단력, 실천 의지를 키워 합리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

로 한다.

교육과정 편성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참여와 활동 중심)

평가 및 기재 
(과정 중심 평가)

오
전

교과 교과 교과 

‣ 학교 교육과정 편
성‧    운영 자율성 
제고
‣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
‣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
통,    실험‧실습, 프로젝
트 학습 

‣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
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
가     실시 

오
후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 활동

‣ 진로탐색 활동
‣ 주제선택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동아리 활동

‣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
‣ 능동적, 자기주도학습 경
험 제공 

‣ 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 평가
‣ 학생의 꿈‧끼 관련된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 기재 

<표7>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출처:교육부, 2016, 자유학

기제 평가기록사례집)

앞서 살펴본 대로 자유학기제 수업은 기존 수업과 달리 비교적 유연

하게 편성할 수 있고 시험 없이 서술형 평가만 내기 때문에 암기식 공

부나 학업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된다.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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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경험해보면서 수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학기 또는 자유학년제의 경우 한 학년 동안 교과목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학업의 연속성이나 지식적인 측면을 등한시 해, 다음 학년에서

의 교과교육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어린 지적

도 있다.

3) 자유학기제 영상제작 교육의 특징과 효과

영상은 여러 장의 연속된 이미지에 오디오가 더해진 창작물이다. 연

속 촬영된 이미지일 뿐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이게 된다. 영상제작은 ‘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상제

작이란 영상제작을 ‘왜 만드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

각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5).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과물을 제작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영상제작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제작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또 내 생각이나 의도를 상대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

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영상물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좋은 인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영

상제작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영상제작의 기본법칙들을 알고 영상제작

에 적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2016) 미디어 교수법에는 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제

작자로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

가서 영상의 메시지 결정 구도 이해해 비판적 사고와 영상매체를 바라

보는 시간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영상제작활동을 학습에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영상제작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창작 작업으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독창적

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므로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 회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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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생하는 결정의 순간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제작함으로

써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협동학습으로 상호작용 영향을 키울 수 있다. 모둠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제작 활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모둠끼리 상호협력 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때 학생들

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력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

넷째, 학습동기와 학습의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각자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완성된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역할을 통해 직업탐색을 하고 진로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로 학습동기와 의지를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영상제작교육

은 책임감, 배려심, 문제해결 능력 및 분석 능력 등 다양한 부분에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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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미디어 교육은 특정한 매체를 중심으

로 한 교육에서 벗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행동 양식에 대한 교육으

로 학습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민주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 교양과 능력을 개발시키는 미디어 교육

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때문에 지난 2016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유학기제 안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행되는

곳이 늘어났지만, 교육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미디어 교육 환경은 미디

어 교육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에 참여

한 강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미디어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고, 학교 미디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본다. 또, 부산시청자미

디어센터 미디어 강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과 학교 교사들이 생

각하는 미디어 교육 사이에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중

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에게도 인터뷰를 진

행했다. 여기서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는 직접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

교사가 아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파견된 강사의 수업을 코-티칭

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은 미디어강사들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의 진행 형태

를 검토하고 미디어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 30 -

연구문제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교육과정 안에서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진행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 강사

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1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

표는 무엇이고, 미디어 교육 안에서 행해지는 수업내용에 대한 의

견을 들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2-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2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

표는 무엇이고, 미디어 교육 안에서 행해지는 수업내용에 대한 의

견을 들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3.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

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을 통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찾

아보고 미디어 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4. 현행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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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령 성별 미디어 교육경력 자유학기제 주교육분야 

A1 29 여 3 영상제작
A2 46 여 5 영상제작
A3 51 여 6 영상제작
A4 34 여 8 영상제작
A5 35 여 9 영상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A6 47 여 10 영상제작
A7 39 남 12 영상제작
A8 47 여 12 뉴스리터러시, 뉴스제작
A9 39 여 12 뉴스리터러시, 뉴스제작
A10 48 여 15 뉴스리터러시, 뉴스제작

연구문제 4를 통해 실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수행함에 있

어서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

다.

2.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2017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미디어 교

육을 진행한 부산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의 미디어 강사를 대상으로 진

행된 인터뷰이다. 그 이유는 미디어 교육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관점

과 평가, 제언까지 미디어 교육 강사들의 개인적, 조직적 의견들을 취

합하고, 연구문제를 밝혀가기 위한 타당한 질적 논거를 끌어내는데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e-mail 인터뷰 방법도 함께 진

행을 했다. 이런 연구방법을 토대로 설정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성과

일반적 특징은 <표8>과 같다,

<표8>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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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령 성별 학교 교육경력 담당 교과목 

B1 46 여 17 국어과 
B2 42 여 13 수학과 
B3 43 여 13 국어과 
B4 34 여 7 사회과 
B5 35 남 5 체육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과 학

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상충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실시한 인터뷰 참여자 구성과 일반적 특징은

<표9>과 같다.

<표9>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 인터뷰 참여자 구성 및 특징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

제 수업에 참여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강사를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교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

가운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선정한 이유는 2005년부터 다양한 미

디어교육을 시행해온 기관으로, 특히 최근에는 매체별(TV, 라디오, 스

마트), 장르별(드라마, 다큐, 뉴스, 광고) 특징을 살린 자유학기제 미

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를 파견하며, 해마다 그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한눈에 지역별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던 첫해부터 미디어 교육

을 진행해 왔던 강사들이 대다수로 미디어교육경력이 길게는 15년 짧

게는 3년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10명의 강사를 선정했다. 거기에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심층 인터뷰

를 보완할 수 있는 e-mail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같은

해 5월 28일부터 6월8일,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추가 인터

뷰를 진행했다.

해당 강사들은 초,중,고등학생부터 청장년층, 노년층에 이르는 다양

한 대상을 상대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 이번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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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청소년 대상 교육, 특히 <부산, 경남지역 2017 자유학기제> 미

디어 교육과 관련해, 교육목표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다.

추가로 실시한 교사 인식 인터뷰에서는 중학교에서 근무한지 5년에

서 길게는 17년까지의 경력을 가진 국어와 수학, 사회, 체육과를 전공

한 5명의 교사를 선정했다.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7일

부터 18일까지 e-mail을 통한 사전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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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현황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 능력 함양

및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공교육 내 미디어 교육 확산 및 미디어 꿈나무 육성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제주지역 중학교 총 20개

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했고, 그 중 부산 경남지역에서 실시된 18

개 학교의 수업내용이 이번 연구의 논의대상이다. 2017년 부산 시청

자미디어센터가 강사를 파견한 학교와 관련 수업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따로 정리를 했다.

2017년도에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학교는 총 20개교이

고, 그중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이 시행된 학교는 18

개교로, 영화/ 영상/ 광고제작, 스마트로 분류된 교육 프로그램 중 선

택적으로 운영이 됐다. 수업은 학교 사정에 맞춰 총 12차시에서 17차

시까지(학교에 따라 8차시 커리큘럼을 2회에 걸쳐 진행) 한 한기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각 학교별 교육 현황은 부록 표1과 같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은 부록 표3,4,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

영상제작 수업이 진행됐다.

“자유학기제 수업이 모두 영상제작 수업만 나간다고 하길래 센터에다 물

었어요. 뉴스 리터러시 수업하면 안되냐고? 그랬더니 센터에서는 영상제작

교육만 지원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죠.(A9)”

다양한 미디어교육 이론들이 여러 관련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곤 했

지만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접근법으로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도적인(leading) 미디어 교육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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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2000).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은 교육대상자와 교육 환경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

록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2017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서는 모든 학교가 영상제작

수업을 실시했고, 각 프로그램을 미디어 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 했

다. 영상제작 교육도 분명 미디어 교육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리터러

시를 포함한 여러 제작교육을 아우르는 미디어 교육의 하위개념이라

봐야 할 것이다.

영상제작 교육을 나가면서 미디어 교육이란 큰 타이틀을 짊어지고

현장으로 나간 강사들은 영상제작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더 많은걸 가

르쳐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다.

“주변에 보면 리터러시를 강화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영화제작수업으로

나가면서도 뭔가를 더 가르쳐야 미디어 능력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불편함이 계속 드는 거죠(A5).”

이 지점에서 자유학기제 교육을 실시하기 전, 학교와 학생, 미디어

센터 사이에 교육내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정해놓은 영화나 광고제작 같은 몇 개

의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에 나눠주

고, 강사의 역량이나 교육방향과 상관없이 수업이 배정되는 방식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학교와 강사가 매칭된 이후 강사

는 담당교사와 연락해 좀 더 세부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잡아나가는데,

처음부터 강사들이 참여해 자유학기제 수업 모델을 같이 논의해보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도 있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성향이나 원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전

혀 아는 바가 없죠. 일단 센터에서 정해주는 학교로 가서, 정해진 수업을

하거나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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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거죠(A4).”

“자유학기제에서 진행해 보면 좋을만한 수업형태들을 강사들이 미리 모여

서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중1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

을 가르쳐봤더니 결과가 어떻더라,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커리

큘럼 안에 빠진 부분은 없을지 같이 의논해보고 교육안을 짜는 거죠. 그

걸 센터에다 전해주고, 센터에서는 강사들이 만든 몇 개의 커리큘럼을 학

교에 보여주면서 선택하는 방식 말이죠(A9).”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전체 16~17차시로 진행이 되는데,

몇몇 학교는 그 차시를 다시 반으로 나눠 두 기수가 수업을 받기도 한

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

지 않는데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익숙

하지가 않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기본

소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능력

의 고른 발달을 돕기에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수업차시가 배정돼 있는

데다 그 외 교육 외적인 요구들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한몫

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예제때 쓸 영상제작을 원하거나, ‘그냥 영상제작

수업 해주세요 ’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디어 교육이라기보

다 영상제작 수업이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상영을 위해서 학

생들의 작품을 매끄럽게 수정해주길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강사들의 업무가 많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A3).”

A3의 사례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디어 강사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영상제작 때문에 편집이나 후반작업을 혼자 떠안게 되는 부담감을 느

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으며, A4의 경우 학생 영상제에 참여하고

싶으니 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촬영

과 편집을 강사가 직접 해주기를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비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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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 참여나 시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미디어 능력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확보해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 기간은 그저 시험안치는 자유 시간 정도로 여겨

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미디

어 교육을 접하면서 실생활에서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저 아무런 부담 없는 방과 후 과정 같은 느낌 않을까요?(A8)”

“학생들도 몇 차시만 하고 나면 끝나는 수업이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온 수업이다 생각할 경우엔, 수업 참여도나 결과물에 질

이 확 떨어지겠죠. 이후에 다른 수업과 연계되거나 지속적인 수업이 아니

니까, 강사나 수업 전체를 만만하게 보는 마음도 생길거구요(A4).”

자유학기제 교육의 짧은 차시는, 수업 전체의 분위기나 결과물의 완

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강사와 학생들 간의 라포(Rapport)형성

에도 부족한 시간이란 고민도 털어놓았다. 자유학기제의 핵심과제는

처음에는 진로, 다음 단계는 수업 개선, 현재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필

요한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이 학

생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는지 또는 문제를 해

결해 본 적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변화해 온 것을 보여준다. 2016

년부터 주당 2시간씩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교과와 상관없이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일지 모르겠으나, 부족한 수업시수와 그 외 문제들로 아직 성과

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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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고, 경쟁적인 줄 세우기식 수업이 아닌 창의적인 생

각으로 문제 창출형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수업 방식의 적용, 공교육

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다양

한 체험을 통해 창의성, 인성, 자기 주도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있

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은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권 보장, 지필 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정 평가와 대안적

방법의 평가 실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학기제의 목표 아래, 자

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 부산시청자미디

어센터가 펴낸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사례집(2016)에 따르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미

디어⋅방송 분야의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는 것을 목표로

창의적 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제작활동이 결합

된 통합 미디어 교육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2-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 강사의 입장에서 자

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

미디어 강사들은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

을까?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밝혀온 대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수

용자들의 총체적인 미디어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하

는가?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점과도 일치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미디어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능력과 비평능력, 제작능력 및 문제

해결능력 모두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나경애, 이상식. 2010)는 주

장에 강사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강사들은 미디어 이용능력과 미디어 비평능력(이해력, 분석력, 비판

력)을 미디어 능력 개념으로 보고,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을 키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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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을 고민한다고 답하면서 각자의 수업 커리큘럼 안에 미디어

능력 함양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사에 따라

리터러시 위주의 수업을 하는 강사는 차시별로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

읽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가 하면, 영상제작 수업의 경우 기술에

대한 조작능력과 제작능력에 비중이 높았다.

“강사들이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짧은 수업차시나, 센터에서

학교수업은 영상제작 수업만 내보낸다던지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여

러 개념을 함께 길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A2).”

미디어 교육은 원칙적으로 비판적인 인식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김양은, 2004). 강사들 역시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비판

적 읽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자유학기제 수업에서는 영상

제작에 치우쳐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해 내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면 리터러시와 영상제작 수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

까? 영상제작 교육만 진행되는 수업의 형태는 강사들의 선택이 아니었

다. 실제 2017학년도 한 해 동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한

수업 전체가 영상제작 교육이다. 이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 영상제

작만 생각하는 학교 담당자의 의견도 반영된 탓이겠지만, 무엇보다 교

육을 담당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학교 측에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애

초부터 영상제작 교육만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 나가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모두 영상제작 교육이에요.

짧은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영상제작만 하기 에도 빠듯한 만큼 리터러시

나 다른 내용을 담기엔 역부족이죠. 그런데도 영상제작만 하고 오기에는

뭔가 제대로 안 한 느낌이 들어요, 미디어 읽기나 비평 같은 분야를 못한

것 같은 자책?(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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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서는 뉴스 리터러시(비평) 수업을 주로 하는데, 자유학기제

수업은 영상제작으로 나가는 거라, 나름 운용을 해서 리터러시 교육과 제

작을 적당히 섞는 거죠. (A10)”

최근 미디어능력에 대한 접근은 초기의 비판적 성격은 상실되고 도

구적 행위, 기능적 능력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윤영태, 2011). 여기서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

한다’거나 ‘더 잘 안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반영해 미디어를

바라보고 평가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 미디어 가운데 어떤 것이 자신

을 위해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를 깨우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미

디어 강사들 역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미디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맞게 활

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사회참여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한 미디어 능력 함양을 위해 미디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디어 교육의 기본적인

단계, 즉 기본적인 독해와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민적 참여, 협

업, 책임 있는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역시 단계별로 제

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미디어 교육은 리터러시를 통해 민주시민을 기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미디어 체험이나 소통, 창의적 표현과 제

작, 책임 있는 미디어 활용이 선행 되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 스

스로 리터러시 개념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A7).”

“미디어 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주장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

단이며 필수 기능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두말할 필요

가 없는거죠. 자유학기제 수업 목표도 학생들을 주체적이고 원활한 미디

어 사용자로 만드는데 중심을 두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작 전에 리터러시

수업이 필수라고 봅니다(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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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은 리터러시 수업을 주로 하는 강사인 만큼 영상제작 수업을 할

때도 앞 차시에 반드시 미디어 읽기를 배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짧

은 차시 때문인지 대부분의 강사들은 영상제작 수업과 리터러시 수업

을 아예 별개로 진행하거나, 앞 차시에만 짧게 리터러시를 넣는다는

답이 많았고(A1,A2,A4), 일부(A3,A6,A7)는 리터러시든 영상제작이

든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미디어 능력 개념이 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강사들은 대부분의 학교

에서 미디어 교육은 영상제작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평소 수

업하던 영화나 광고 같은 영상제작 커리큘럼을 자유학기제에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면서, 길지 않은 수업차시 때문에 리터러

시 교육은 제대로 교육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미디어

능력에 관한 모든 범주를 골고루 길러줘야 할 미디어 교육에서 강사들

은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미디어 교육이란 용어가 미디어 교육의 하위 개념인 영상제작 교육

과 혼용되기 때문에 기인한 일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디어 교육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 한

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많이 실시하는 신문 활용 교육

(NIE, Newspaper In Education)을 미디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 또는 Media

Literacy)과 미디어 활용 교육(Media In Education)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미디어 활용

교육으로 여기고 촬영과 편집의 결과물을 원하는 반면, 교육을 하러

가는 강사입장에서는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와 능동적 이용, 창의적 제

작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을 염두에 두는 만큼 촬영과 편집 교육

만 하고 나온 강사 입장에서는 미디어(영상제작) 교육에 대한 아쉬움

이 남는 것이다.

“제작수업을 하러 들어가지만, 중간 중간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제작수업을 정리하는 차시에서는 같이 감상을

하거나 생각나누기 또는 댓글달기를 하면서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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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A6).”

강사 A6처럼 대부분의 영상제작 교육 강사들은 활동과정 안에 포함

돼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 애쓴다고 답하면서, 제작활동 안에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학교의 짧은 차시 교육 안에

서 학생들이 미디어 전반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일

어날 거라 보긴 힘들지만, 짧은 경험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

고 스스로 만들어낸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변화

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이 주는 힘을 믿는 거죠.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반 친구들 앞에서 상영을 하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미디어의 유통과 소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A7).”

강사들은 영상제작 교육을 하면서도 미디어 교육이라는 큰 틀 안의

능력 함얌이라는 목표를 좇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먼

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와서 처음으로 미디어 교육을 접하는 학생들

이 대다수인 만큼 짧은 차시 안에 다양한 미디어 능력 범주를 다루는

수업을 계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역시 ‘영상제작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커리큘럼과 강사를 배정하는 시청

자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 교육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시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커리큘럼 자

체가 영상제작으로만 이루어져있다 보니 학교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디어 교육을 영상제작 교육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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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2-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자유

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

학기제 ”라는 표어 아래 2013년 5월에 도입한 학교교육 혁신 정책이

다. 같은 해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자유학기

제 시범학교와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박휴용

외, 2018).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7년에도 현

장에선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지

적됐으며 여전히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된 ‘비판적

인 인식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인식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접목된 교육목표와 수업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자유학기제 미

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교사 5명

가운데 4명은 미디어 교육이 제작이나 활용 교육이라 여긴다고 대답하

면서, 재밌게 제작하고 결과물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으면 좋겠다며

영상제나 시사회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 학기나 한 학년 동안

영상물이나 책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B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특히 사회)교과서에서 '대중매체'로

언급되는 미디어를 실제적으로 활용해보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B4).”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 강사와 학교 담당 교사

들 사이에 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상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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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

활용교육에 치우친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능동적 활용’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허영주,

2014, 배상률, 2014). 강사들 역시 참여와 자기표현을 통한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

떤 교육방법을 통해 이용능력을 키워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

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강사 10명 가운데 8명이 자유학기제에서 영상제작

수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2명의 강사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

해 주는 수업이 아닌 강사 개인이 학교 의뢰를 받아 자유학기제 수업

을 진행했으며, 리터러시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전체 차시의 대부

분을 제작활동에 할애했다는 답변을 했다. 영상제작 교육만 지켜본 담

당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가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고 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다.

“요즘 학생들, 유튜브니 해서 영상 찍는데 관심이 높더라구요. 사전 설문

조사에서도 영상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구요(B3).”

“영화나 광고 같은 제작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상영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B5)”

현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경우, 부록에 나오는 커리큘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학교와 차시가

영상제작을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아니더라도, 요즘 각급학교에서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덕분에 첨단 스마트 기기의 구비는 물론, 와이파이나

그 외 스마트 환경 역시 미디어 교육을 하기 에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갖춰져 있다. 거기다 학생들 역시 스마트 기기사용에 능

숙해 제작수업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적고 다양한 툴을 통해 만

들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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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 편집하는 과정은 유튜브나 그 외 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과 촬영,

편집관련 앱들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있어 학생들에게는 어

렵지 않게 터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좀 더 리터러시가 강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서도, 미디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에서 다루어

져야 할 미디어의 대한 이해나 비평 능력이 없으면, ‘시민성 함양’이란 최

종 교육목표도 희미해지고 그야말로 체험수업인 거잖아요. 체험수업이면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거지, 긴 차시 수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 이유는 학교 미디어 교육이 제

대로 정착이 안 돼 있고, 미디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도 부족하기 때문이겠죠(A8).”

미디어 교육이 제작이나 활용 교육이라 답한 교사들 가운데서도 교

육내용에 관한 고민은 강사들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 이상 미

디어의 소비대상이 아닌 생산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인 만큼 영

상제작이라는 일차적인 목표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까지

키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순 활용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

죠. 요즘 사이버 불링 같은 왕따 문제도 심각한데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

하는 인성교육으로도 연결되면 좋구요(B1).”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판적 읽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

는데다, 미디어 지식이나 비평,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는 미디

어 교육 없이는 교육받기도 어려운 영역인ㅠ만큼 강사 대부분은 리터

러시 교육 확대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여전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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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 활용 교육, 특히 영상제작 수업

일 때가 많다보니,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은 영상제작 교육이란

인식이 높고, 실제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도 강사를 위한 리터러시 재교육은 부족하고 커리큘럼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강사들은 영상제작과 리터러시가 균형을 이룬 주기적

인 강사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강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리터러시 수업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

를 종종 듣게 됩니다. 미디어 교육을 나가려면 제작기술은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교육이 리터러시인데 강사들부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자연히 학교수업에 녹여내긴 어려운 현실인거죠. 그런데도 미

디어센터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10).”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 미디어 텍스트

읽기와 제작, 미디어에 대한 태도, 미디어 경험과 미디어와 관련된 문

화 등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이

용한 교육, 미디어에 대한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으로 구현된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미디어 능력 함양을 통해 공공생활에 적극 관여하

는 민주시민 양성에 두고 있다. 결국 미디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이

루기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에 관한 리터러시와 영상제작이 병행되는

형태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 교육 환경은 학교

와 센터, 강사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의미가 상충되면서, 교육주

체인 강사 스스로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정체성 확립이 어려워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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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

점

2017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부산⋅경남 자유학기제 미

디어 교육을 살펴본 결과, 교육주체들 간의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서

는 먼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시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커리큘럼부터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1>에서 볼 수 있듯

이 <2017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자유학기

제 영상제작 교실과 자유학기제 스마트제작 교실로 모두 제작수업으로

만 구성돼 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특징이라고 밝힌 ‘미디어 리터러시와 제작활동이 결합된 통합미디어교

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다. ‘미디어 교육’에 대

한 이해가 떨어지는 학교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활용’이나 ‘제작’을 요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커리큘럼과 강사를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

터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큰 틀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커

리큘럼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비

평을 포함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배제된 영상제작 교육만을 진행하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강사들 입장에서는 비판/비평 교육인 리터러시에 대한 숙제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학기제 수업은 영화제작이나 광고제

작으로 나가다보니까 결과물도 나와야 하고, 다른 내용을 넣기에는 모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A5).”

미디어 교육을 둘러싼 논란의 지점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은 학교

현장,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의

부족이다(김양은, 2005).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맡은 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다. 앞서 살펴본

큰 개념의 미디어 교육이 하위개념인 영상제작 교육과 혼용되면서 발

생하는 문제 외에도 학교현장을 찾았을 때 마주치는 교육 여건에 있어



- 48 -

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담당 교사와의 소통이나 교육 준

비과정에서 학교와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을 했다.

“강사가 학교 사정이나 아이들 능력,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모르고,

그냥 평소 자기 수업을 들고 가는 거죠. 담당교사도 미디어 교육에 관심

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참관식으로 교실에 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러닝, 코-티칭은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A7).”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맡고는 있지만, 교실 뒤쪽에서 업무를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심하게 떠드는 아이들이 있을 때 제지해 주는 역할 정도

만 하는 거죠. 저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교육이 뭔지, 제대로 교

육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수업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B5).”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관,

교사, 강사가 교육에 대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움직여야 하

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사나

학교 담당 교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판단할 뿐 이해를 좁혀

가기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A7의 답변 외에도 학교에 가면

직접 열쇠를 가져와서 교실 문을 열고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해서는

또 다른 담당교사에게 부탁해 열쇠를 받거나, 수업을 마치고 교실 뒷

정리까지 한 후 다시 문을 잠그고 가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수업 당일에 교실 문을 개방해 놓는다든지 스마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두면 좋을텐데, 강사가 일일이 문

을 열거나 기기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귀찮음의 문제를 떠나서, 교

실문 하나 열려고 강사가 학교의 행정실이며 교무실을 찾아다니거나

잘 알지 못하는 담당교사를 수소문 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단 물리적인 협조뿐 아니라, 교사가 자유학기제

수업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교육의 질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란 입장도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는 간섭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참의 형

태다.물론 몇몇 강사의 경우, 교사가 지나친 간섭을 할 경우,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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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준다는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을 이해

해 준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강사의 경우 학생들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이 커지면서 교육여

건이 한층 잘 갖춰진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사와 미디어 강사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넓을수록 효과적이겠

지요. 진정한 협력 수업을 생각한다면 교사와 미디어 강사를 동시에 참여

시키는 연수와 강의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주로 미디어 교육

을 위한 연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이나 학년별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구요, 협력 수업의 능력을 키우는 데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A6).”

“자유학기제 수업의 내용과 질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는 만큼,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강

사가 수업을 진행하죠. 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미

디어 교육 연수도 적극적으로 마련이 돼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2).”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인데 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에서 파견해주는 강사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비전문가인 교사라도 자유학

기제 주제선택과목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자

료가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B4).”

미디어 교육이 자유학기제 수업 안에서 제대로 안착하려면, 전체 교

육과정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실천

전략이 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제도

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자유학기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교

육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강사나 담당 교사 모두 미디

어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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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미디어 교육은 정해진 틀이 없어요. 교과목마다 해당 학년이

배워야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미디어 교육은 뭉뚱그려서 교육

이 되고 있는 거죠. 생활기록부 작성을 강사에게 요구하는 교사들도 있는

데, 생활기록부 작성도 가이드가 없죠. 어떤 강사는 수업태도, 어떤 강사

는 결과물...수업이나 평가나 기준이 없다 보니, 강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A6).“

A6을 포함한 대부분의 강사들이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 학교

와 교강사의 협업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 항목이 필요하다고 답

했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

재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강사들은 교재가 학교현장과 동떨어져 있

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사용하기에는 참고수준에 그친

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카이브 제

작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사들은)학교 선생님들처럼 아카이브가 있거나 도움 받을 참고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리

터러시 교육을 하는 건데, 강사마다 제각각의 커리큘럼을 들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위가 넓은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여기

까지는 알려줘야 한다는 가이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 그런

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A3).”

강사들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아카이브나 대상자별 체계화

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교재 개발 과정에서

는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안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가 적극적으

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유학기제의 미디어 교육을

위해 개발된 여러 기관의 교육 자료 활용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인 입장이었다. 학교 교실 수업의 맥락, 학생 수준, 교육현장과 동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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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언론 분야 전공 교수들이 집필한 교재들은 활용도가 매우 낮

았고, 특정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학기제용 미디어 교육 자료 역시 경

험에 기초하지 않아 아이들의 눈높이를 파악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

진다는 지적이었다. 아카이브의 부재, 교재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다 강사의 보수교육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아르떼 예술강

사나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의 경우, 1년에 두 번씩 워크숍을 통해 예

술수업과 NIE 수업의 경향과 방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

진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연과 모둠별 주제를 정해 과제를 수행해가

는 과정을 통해 최신 교육 트랜드를 익히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의논해

나간다. 또한 언론진흥재단은, 포미(www.forme.or.kr)라는 교육 아

카이브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수업 노하우와 자료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데 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의 공유

가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전담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거의 일반 교실에서 진행을 하구요, 장비 같

은 경우도 스마트 패드가 있어도 구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폰은

데이터가 없거나 저장용량이 적어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A5).”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IT환경이, 학교 현장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

어, 자칫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접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구요

(B4).”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교별로 스마트기기를 갖추고 있지

만, 스마트 환경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학교 기기들이 기술

발전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자료를 찾거나 앱을 다운받을 때

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학교 밖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학

생들에게는 답답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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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많은 강사들이 수업시간보다 한참 전에 도착해 자신의 핫스팟을

이용해 앱을 다운받아놓거나 스마트 디바이스의 구동을 확인한다고 답

했다.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강사들은 8차시에서 17차시의

교육 안에서 학생 주도형 수업을 구성하려고 애쓰고, 학생들과의 커뮤

니케이션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답을 했다. A6

강사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유행하는 노래나 드라마, 게임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한다.

다른 강사들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영상물을 접

하고, 수업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사 개개인

의 발품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자료들을 제때 찾아

내 수업에 활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교육에 사용되는 예시자

료와 시각자료를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에 강사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꼽았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하는데 질 좋은 예시자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아

카이브도 없는 상태고, 그 외 밴드나 SNS를 기반으로 한 공유도 이뤄지

지 않고, 강사 개인역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아쉽습니다(A4).”

강사들은 교육 때마다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개인의

역량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는 아카이브를 마련해 강사들이 그 자료를 활용

하고 강의 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일부는 교과서처럼 표준화된 교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1학

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교육내용과 적절한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수라고 답했다.

“교과서 같은 표준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강

사가 외워서 수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1학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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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적절한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A1).”

강사들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교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

료 아카이빙 요구와 양질의 강사 재교육 과정도 필요성을 인식했다.

4. 현행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제도적 방안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교육 주

체들 간의 유기적 관계 부족, 미디어 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상충, 뿐

만 아니라 수준별 교재와 아카이브의 필요성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 미디어 교

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나

아가 오랫동안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교과목 편입에 대

해서도 강사들은 입장을 밝혔다.

“유럽이나 우리보다 앞서 미디어 교육이 정착된 나라에서는, 공교육 안에

서 미디어 교육이 실천되는 곳이 많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가짜

뉴스도 나날이 정교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커지

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나아진 상황이 자유학기제에서 8차시 길어야

16~17차시로만 배우고 있는 거죠(A7).”

담당 교사들도 현재 제공되는 미디어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

트성 수업으로 여겨진다며 학생들이 놀이와 흥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미디어가, 놀이와 흥미 이상의 것이 되게 하려면 교육적인 요소가 포

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과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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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하위 역량과 잘 구성해서 교

과의 성취기준들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겠죠. 수업연계성이 있어야 학생

들도 집중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할 거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속성이

필요하겠죠. 현재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체험 느낌이 들거든요(B5).”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자유학기제 본래 취지인 진로탐색이란 부분과

맞을까 하는 의문은 남죠. 몇 개 안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억지로 들어가

는 경우도 많으니까요(B3).”

미디어 교육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거나 학령기마다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교육 환

경의 변화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교육이 일찍부터 정착된 유럽과 영미권의 사례

를 보면,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학교 내에서 독립교과 형태의 미

디어 교육이 시행되었고 90년대 이후 통합교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

다, 독일에서는 2000년부터 교육정책을 통해 미디어교육 사업을 시행

하면서 학년별 미디어교육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실

험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멕시코주가 미디

어 리터러시를 교과과정에 도입했으며 각종 미디어와 관련된 비판적

사고기술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2000년 이후 부

분적 의무교육으로 미디어 교육이 정착됐으며 타과목과 통합적으로 실

시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이 교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부터 교육의 범위

와 내용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한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각 민간단체들도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관련 쟁점들을 정리 중에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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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교과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이제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은 필수가 됐

구요, 주어진 디지털 환경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나날이 발전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A1).”

“우리보다 미디어 교육이 훨씬 선행된 핀란드에서는 전 국민이 생애주기

별로 자연스럽게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T강대국만 내

세우지, 디지털을 통해 확산되는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상태죠(A9).”

유럽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핀란드는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이 포함된다.1) 핀란드가 이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바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기

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법제화된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크

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다. 핀란드에서 1단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모아 글로 표현

하고 말하게 하는 교육이 시작된다. 도서관에서 찾는 자료는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지역 문제나 핀란드의 현안 문제들이다. 기후변화관련 뉴스는 과학 교과에서 다루

어지고, 난민 문제 같은 인권관련 사항들은 사회 교과에서 다루어진다. 핀란드 어

린이들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첫 단계부터 미디어와 뉴스에서 그 소재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사회, 국가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제작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이 신문 기사

를 작성하거나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는데, 이때 지역 언론인들이 교육에 참여해 도

움을 준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사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와 미디어가 함께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차원에서 학생에게 뉴스를 제작하게

하는 이유는 뉴스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뉴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

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비판적 이

용, 비판적 평가가 건전한 비판, 평가가 되려면 뉴스를 직접 제작해 봐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하는 비판적 사

고를 기르는 과정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매일 수많은 뉴스가 유통되는 스마트 미디

어 환경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

핀란드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비교 분석하는 교육을 실

시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왜 특정 언론은 다른 방향으로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서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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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미디어 교육은 단순하게 미디어에 관련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디어를 접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결국 미디어 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역량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미디어 교육을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편

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있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각 생애주기별 교육 내용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은 강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정부기관이나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역시, 영상제작이나 미디어 활용

교육에 치우치기 보다는 미디어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제도적 뒷받침과 강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제작수업을 나가면 예전에는 기획에서 촬영, 편집의 반복이었는데, 요즘

은 다른 방식의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파

고들어 이야기 나누고 주제에 맞는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하는 사이, 리터러시가 이뤄지고 이 과정을 통해 제작을 하면

서 작품의 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A5).”

“이제 미디어 교육에도 스타강사가 필요하고, 연령대별 킬러콘텐츠가 있

어야 해요. 자유학기제면 이 시기에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콘텐츠

하나만 보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가 있어야죠. 유튜브를 교

육만 할 게 아니라 강사들도 미디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

야 한다고 봐요(A8).”

A5, A8처럼 강사 개개인의 노력과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

도 있었지만, 많은 강사들은 우선 제대로 된 정부의 미디어 교육 정책

과 교육기관의 교육방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에

서 교사들이 미디어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사회전반

적인 환경 탓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디어 교육이 뭔지, 미디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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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시가 뭔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

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당연히 미디어 강사에

대한 처우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미디어 교육에 대해 논의하

는 여러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미디어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관련학과 교수나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학교 교사들

에게 칼자루가 쥐어져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같은데 가보면 학교 교사들 위주로 세션이 마련되

고, 토론이나 전체 진행도 교사위주로 돌아가죠. 미디어 강사라고 불러

놓고도 관련학과 교수와 학교 교사들이 모든 걸 진행합니다. 미디어 강사

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현장에서 교육하는 사람

을 배제하고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을 논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입니다(A10).”

“교강사가 함께 모이는 전국대회에 갔더니 제가 진행한 수업을 그대로 들

고 와서 한 교사가 자기가 진행한 교육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더라구요.

교사들은 강사들이 들어와서 한 수업의 저작권을 자기 학교에 있다고 생

각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밥그릇 싸움 하는 사이, 강사들만 어디에도

끼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아 서글픕니다(A5).”

그동안 미디어 교육은 정부 기관이 관여해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

졌다(김양은, 2009). 그러나 미디어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등 통일된 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제한적으로 방송

법, 정보통신망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지원

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미디어 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 조

항이 모호하고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금이 파편적이

고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정부기관의 미디어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단

체의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강사 교육과 학교

파견, 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교육 학습 자료

와 교재 발간과 배포, 퍼블릭 액서스 차원의 미디어 센터 건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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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 기관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관련 사업을 펼

치기도 했다(김양은, 2009; 정현선 외, 2009).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방통위, 문체부 등 각 부처별

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산발적이고 때론 중복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

져 왔지만, 매번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가만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번번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관련 내용들이 폐기돼 왔다. 문재

인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에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 ’을 명시했

고, 미디어 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도 마련을 했다. 미디어교육위원회가 5년 단위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는가 하면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등

학교와 사회의 미디어 교육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가 마

련할 계획안에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온 미디어 강사에 대한 전문성 인정과 역할의 범위까지

도 명확히 규정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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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과 한계

지금까지 <2017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바탕으

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목표와 현황, 한계점들을 짚어봤다.

앞서 이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제작,

실천적 참여라는 미디어 교육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실시되고 있

지는 않았다. 강사에 따라, 혹은 학교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 교육

커리큘럼이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미디어 교육이란 이름

하에 실시되는 교육들이 사실은 영상제작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

고, 전체적인 미디어 교육 역시 아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으로

공교육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7년도 미디어 교육을 지원한 부산 경

남지역 18개 학교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이 역시 영상제작 교육

에만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수업

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과 가치, 비평, 상호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줄어들게 된다. 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있어

서는, 단순한 미디어 수용자가 아닌 미디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비판

적 능동적 수용자로 교육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미디어에 대한 지식

과 비평/ 비판, 가치적 측면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하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영

상 매체의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미디어의 특징에

따라 미디어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미디어 선택이 중요

하다. 따라서 영상제작 기능 외에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기능적 습득

에도 시간을 분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

어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큰 틀을 두고, 영상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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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과 비판, 미디어 이용 같은 여러 하위분야들이 골고루 실

시되어야 할 것이며 시청자미디어센터 역시 미디어 능력의 고른 발달

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경우

미디어 능력 함양을 통한 시민성 키우기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

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대부분 영상제

작 교육이 실시되면서 담당 교사들은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활용교육

이나 미디어 제작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영상 결과물

을 기대하거나, 학교 영상제나 학예제때 상영할 수 있는 작품을 요구

하는 경우도 대다수였다. 반면 강사들은 영상제작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제작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

다. 교육 주체들 간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해상충 간극을 줄이기 위

해서는 먼저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다양한 자

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학교 측과 논의를 거친 뒤

수업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과정을 통해 미디

어 교육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행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공교육 내에 교육과정이 제대

로 정착돼 있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형성하는 필수3요소로 교사, 학생, 교육과정을 말

한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전윤식, 2004). 특히 자유

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공동체에서 자유학기

제에 대한 인식정도와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준

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최순화 등, 2008), 앞서 살펴본 대로 우

리 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이 교육의 한 분야로 공교육 내에서 자리 잡

지 못했고 미디어 강사 역시 ‘교육공동체’에서 ‘교사’의 지위를 부여받

지 못한 어정쩡한 상황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다행히 이번 정부

에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관련학과 교수들이

자유학기제 등 제한적 교육이 아닌 학교 미디어 교육과정 체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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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에서도 안정적인 미디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마련

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가져본

다.

넷째,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용되는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수정 보완해

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아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미디어 능력 범주가 꼭

정답은 아닐 것이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역시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화, 발전된 미디어 능력 범주 내에서 학령기에 맞는 커리큘럼이 마

련돼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과

과목 내에 미디어 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교육을 시작한다

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제작과 리

터러시를 활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학령기에 맞는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라는 미

디어 교육 본연의 교육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

라 할지라도 현행 자유학기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 교육은 일회성 체험수업과는 달라야 한다.

미디어 교육이 전달해야할 교육의 내용이 있고 지향해야할 목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교육은 전체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의

식 없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체험이나 경험 해보는 정도의 교육은 학생

들의 꿈과 끼, 미래직업탐구라는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적합한 수업

형태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학교 내 미디어 교육은 교육을 진행

해 나가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기준점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강사의 주

관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아카이브나 대상

자별 체계화된 교재 개발, 지속적인 강사 보수교육은 물론 학교에서도

교사연수 등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

다. 또한 학교에 미디어 강사를 파견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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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영상제작’ 위주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서 벗어나 다

양한 미디어를 해독하고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커리큘

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사례인

<2017 부산, 경남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사례집>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강사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목표와 현재 상황,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더불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도 현행 미디어 교육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핵

심인 미디어 강사들의 입장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의 어려움과 인식론

적 문제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부족했던 만큼 몇 가지 어려움과 한계

가 있었다.

첫째, 사례분석이 부산, 경남지역에서 실시한 미디어 교육으로 한정

되면서, 연구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 전체를 대표하기 힘들

다는 점이다. 부분을 전체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바아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내놓은 미디어 능력 범주가,

매우 추상적이며 이론적 불명확성과 방법론적 문제 그리고 다양한 함

의가 혼재하는 문제(윤영태, 2011)가 있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

다 단정할 수 없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영상제작 교육)을 실시한

강사들의 의견과 학교 담당교사의 의견을 물었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강사와 학교 교사들이 전체 미디어 강사와 교사들의 대표성을 띤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뷰와 e-mail인터뷰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질적인 측

면에서 접근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계량적 설문조사 방법을 같이

해, 미디어 교육 강사뿐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디어 교육,

더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인식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

다 진전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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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1> < 2017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지원학교 학교 수

자유학기제

영상제작

교실

기획과 구성,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

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한

드라마,영화,광고,

뉴스,다큐멘터리

제작

동신중학교, 진여자중학교,

백양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덕원중학교, 감만중학교,

재송중학교, 거창대성중학교,

진주동중학교, 호계중학교,

경해여자중학교, 제주동중학

교, 한림여자중학교

13개

자유학기제

스 마 트 제 작

교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드라마,

영화, 광고, 뉴스,

뮤직비디오 등

영상 제작

반송중학교, 구서여자중학교,

초장중학교, 양운중학교,

태종대중학교, 지사중학교,

고성동중학교

7개

교육기간 ; 2017년 3월 ~ 12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지원학교 성과

- 학교수 20개교

- 수료인원 : 560명 (연인원 5,402명)

- 수료작품 : 121편

<출처 : 2017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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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학교명

선택

프로그

램

교육일시
교육진

행

교육

수료

작

수강인원

(연인원)

1 동신중 영화

03/16〜06/01

매주 목

6〜7교시

12차시 1편 9명 (107명)

2 반송중 스마트

03/14〜07/18

매주 화

6〜7교시

16차시 5편 13명 (207명)

3
부산진여

중
광고

03/15〜07/19

매주 수

5〜6교시

17차시 16편

15명 (90명)

14명 (84명)

16명 (90명)

4 감만중
영상제

작

08/31〜12/21

매주 목

5〜6교시

15차시 3편 18명 (261명)

5 구서여중 스마트

09/07〜12/28

매주 목

5〜6교시

14차시 9편 23명 (320명)

6 덕원중
영상제

작

08/28〜10/23

매주 월

5〜6교시

12차시 2편 17명 (202명)

7 백양중
영상제

작

08/29〜12/26

매주 화

6〜7교시

16차시 6편

22명 (194명)

22명 (154명)

8 양원중 스마트

08/28〜12/18

매주 월

5〜6교시

12차시 6편

22명 (152명)

20명 (79명)

9 재송여중
영상제

작

08/28〜12/18

매주 월

5〜6교시

14차시 21편

22명 (151명)

21명 (146명)

10 재송중
영상제

작

09/01〜12/22

매주 금

5〜6교시

16차시 8편

15명 (118명)

15명 (120명)

<부록 표2> 2017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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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학교명

선택

프로그

램

교육일시
교육진

행

교육

수료

작

수강인원

(연인원)

11 지사중 스마트

08/24〜12/28

매주 목

5〜6교시

16차시 4편

13명 (102명)

15명 (116명)

12 초장중 스마트

08/30〜12/27

매주 수

5〜6교시

15차시 3편 20명 (289명)

13 태종대중 스마트

09/05〜12/05

매주 화

5〜6교시

12차시 5편

9명 (81명)

9명 (63명)

14
거창

대성중

영상제

작

08/22〜12/26

매주 화

6〜7교시

16차시 8편

22명 (163명)

21명 (155명)

15 경해여중 스마트

08/28〜12/04

매주 월

5〜6교시

12차시 5편 27명 (324명)

16
고성

동중

영상제

작

09/01〜12/01

매주 금

6〜7교시

12차시 4편 21명 (239명)

17
진주

동중

영상제

작

08/21〜12/18

매주 월

5〜6교시

16차시 4편 26명 (405명)

18 호계중 스마트

08/17〜11/01

매주 수/목

5〜6교시

16차시 8편

27명 (216명)

28명 (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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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3> 미디어제작실습 제작교육 커리큘럼 (16차시)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1회
미디어로 나

표현하기

- 미디어 이해하기

-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 나 표현

하기

-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나를 표현하

는 캐릭터 제작해보기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

이스

2회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체험하기

- 스톱모션 알아보기

- 컷아웃을 활용한 스톱모션 요리

동영상 제작

- 스마트디바이스 활용해 촬영법 알

기

- 완성된 스톱모션 함께 감상하기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

이스

3회

스톱모션 효과를

활용한

영상광고제작하기

- 광고 이해하기

- 상업광고와 공익광고

- 광고와 영상제작과정 배우기

- 이야기 줄기 짜기, 콘티 제작하기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

이스

4회 방송 현업인 특강 특강

5회 방송 현업인 특강 특강

6회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광고

촬영하기

-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영상,

사진 촬영 방법 배우기

- 콘티맞게 연출해 촬영

- 영상 자료 저장하기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

이스

7회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해 광고영상

편집

- 키네마스터 어플을 활용해 편집하

는 방법 배우기

- 영상 콘티에 맞게 컷편집하기

- 장면전환 효과 및 자막 효과주기

스마트디바이

스,

삼각대,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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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

광고영상을

완성하여 감상하기

- 폴리 이해하기

- 녹음 기능 활용해 영상에 맞는 사

운드 만들기

- 영상 완성해 출력하기

- 시사회, 소감나누기

스마트디바

이스

9

회

스마트한 단편영화

기획하기

- 극영화 이해하기

- 프레임으로 영화읽기

- 모둠별 영화 소재 및 아이디어 회

의

- 영화 소재 발표 및 선정하기

PPT자료,

유인물,

스토리보드

10

회
이야기 발전시키기

- 시놉시스 작성 및 발표해보기

- 오디션을 통한 역할정하기

- 스토리보드 그리기

PPT자료,

유인물,

스토리보드

11

회

스마트한 단편영화

실전촬영1

- 대사 리딩 및 연습하기

- 스토리보드에 맞게 장면 연출하기

- 영화 촬영하기

- 촬영 결과물 확인 및 저장하기

캠코더,

삼각대,

스토리보드

12

회

스마트한 단편영화

실전촬영2

- 촬영 결과물 중간점검

- 영화 실전촬영 및 마무리

- 촬영 결과물 확인 및 저장하기

캠코더,

삼각대,

스토리보드

13

회

스마트한

실전촬영3

- 촬영 결과물 중간점검

- 영화 실전촬영 및 마무리

- 촬영 결과물 확인 및 저장하기

캠코더,

삼각대

14

회

영상편집 기기

활용한 영화편집1

- 영상편집 순서 익히기

- 프리미어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 프리미어를 활용해 영상 컷 편집하

기

- 자막 및 장면 전환효과 넣기

노트북,

스토리보드

15

회

영상편집 기기

활용한 영화편집2

- 사운드 효과 넣기

- 편집 마무리 및 출력하기

노트북,

스토리보드

16

회

영화 예고편 제작

및 시사회

-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햐 영화예

고편 제작하기

- 영상 시사회 및 소감 나누기

스마트디바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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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4> 광고 제작교육 커리큘럼 (8차시)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1회

오리엔테이션

광고의 이해

- 지면광고

<지면광고 만들기>

- 강의소개 - 수업규칙 정하기

- 팀 나누기

- 광고의 종류와 특징 알기

- 4컷 광고 제작, 발표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카메라

2회

광고의 구성요소

및 제작과정 –

영상광고

<영상광고 만들기–카메라 실습1>

- 광고의 구성과 제작과정 알기

- 카메라 사용법

- 팀별 영상 촬영, 발표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카메라

3회

팀별 주제

정하기 및

구성안 짜기

<카메라 실습2 및 촬영1>

- 다양한 숏의 이해

- 구성안과 스토리보드 짜기

- 카메라 워킹 체크 및 촬영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카메라

4회
스토리보드 및

촬영

<촬영2>

- 팀별 촬영

- 피드백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카메라

5회 촬영 및 편집1

<촬영3 및 편집1>

- 편집에 대한 이해

- 스토리보드 맞춰 편집하기

노트북, 카메라

6회 편집2

<편집2>

- 스토리보드에 맞춰 편집하기 2

- 추가 촬영 및 보완

노트북, 카메라

7회 편집3

<편집3 및 내부 시사회>

- 보충 영상 자료찾기

- 세부 편집(효과, 자막)

노트북, 카메라

8회 시사회

<편집실습4 및 시사회>

- 내부 시사회 의견 수렴해서 추

가편집 - 광고 완성하기

- 시사회와 피드백

노트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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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5> 영화 제작교육 커리큘럼 (12차시)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1회

미디어에 대해

알고

영화제작 순서를

알아본다

- 수업소개, 강사소개, 학생소개

- 영화 제작 순서 알아보기

자 기 소

개서식

2회

시나리오의

구조를 파악하고

영화를 분석한다

- 시나리오의 3막 구조, 기승전결 구조

알기

- 단편영화를 감상하고 주제와 내용, 캐

릭터 성격 파악하기

프린트

자료

3회

캐릭터를

구축하고

시놉시스를

적어본다

- 한 문장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내

용 이야기 하기 (로그라인)

- 주제와 내용, 캐릭터 프로필 만들기

프린트

자료

4회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안다

- 행동(지문)이 중심이 되는 시나리오

적기

- 영화촬영에서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알기

프린트

자료

5회
촬영의 기본에

대해 알아본다

- 촬영 연습1 : 다양한 샷 사이즈로 촬

영해보기

- 주제를 정해서 5컷으로 표현하기

카메라,

삼각대

6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촬영연습을

해본다

- 촬영연습2 : 카메라워킹을 이용해 촬

영하기

- 리허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촬영계획 세우기

카메라,

삼각대

7회

마스터 숏

중심으로 첫번째

촬영을 해본다

- 마스터 숏 중심으로 촬영하고 스크립

트 작성하기

- 촬영 후 느낀점 이야기하기

카메라,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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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8회

스토리보드대로

두 번째 촬영을

마무리한다

- 스토리보드대로 촬영하기 2

- 인서트와 행동씬을 중심으로 촬영하기

- 부족한 부분 생각하기

카메라,

삼각대

9회

보충촬영을 하고

편집을 위한

준비를 한다

- 보충촬영을 통해 촬영 완료

- 베가스 프로 인터페이스 살펴보기

카메라,

삼각대

편집용

노트북

10회

편집 이론을 알고

편집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편집해본다

- 몽타주 이론과 편집 이론 : A+B=C

- 영상 기본 이론(기술적)

- 스크립트를 참고로 하여 컷 편집 해보

기

편집용

노트북

11회

종합편집을 통해

영화를 완성해

본다

- 2차 편집을 통해 세밀하게 컷 배열하

기

- 자막, 음악 효과 등을 넣어서 영화 완

성하기

편집용

노트북

12회

만들어진 영상을

감상하고 느낀 점

이야기 하기

- 영화 감상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하기

- 영화를 만들면서 느낀점을 이야기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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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들 간의 이해상충

노은영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요 약

이 연구는 총체적 시각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분석하고자 했다. 2017년 부산시청자미

디어센터가 강사를 파견한 부산⋅경남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을 진행

한 미디어 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문제점을 살펴보았

다. 또한 일선 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은 미디어 교육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의 제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평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했다. 미디어 강사들은 학생들의 비판/비평능력을 키우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이 아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으로 공교육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데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며,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영상제작 교육 위주로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에서도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나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여전히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활용교육이나 제작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미디어 교육이 과

거 미디어 교육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교육주체, 미디어강사, 시청자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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